
이란, 1,000만 달러 규모 수입계약 가상자산으로 체결

토네이토 캐시(Tornado Cash)가 출처별로 받은 가상자산

자료 : Chainalysis, SK증권

- 8/9 이란이 가상자산 활용한 첫 공식 무역 체결. 

1,000만 달러 규모 수입계약 진행. 9월말까지 암호

화폐와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한 대외교역 확대 전망

- 이란은 미국 제재로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내 무역

이 제한돼 가상자산 활용한 회피 방안 적극 모색. 

22년 1월부터 국제 무역 거래에 가상자산 사용 승인

- 한편 미국이 북한 해킹 자금 세탁에 활용된 이더리움

믹서 ‘토네이도 캐시’ 사용 금지한 가운데 비탈릭 부테

린도 과거 개인정보 보호 위해 서비스 사용했다 밝혀

- 최근 금융 제재 및 통제 우회 위한 가상자산 활용이

증가. 국제 공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국

가의 제한조치 불구하고 국제 금융 및 교역에서 가

상자산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됨

“남미 최대 이커머스 기업,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확대 계획” (출처: CoinDesk)

- 메르카도 리브레(Mercado Libre)는 남미 전역 이용자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 기능 확대 전망

“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, 내일 자율규제 추진 현황 공개” (출처: 연합뉴스)

- 8/11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,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규제 추진현황 공개 예정

달러기반금융시스템우회하는가상자산, 활용처확대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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